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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층·향 등급 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
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 내용 (연합뉴스, TV조선 등 3.25) >

◈ 아파트 공시가격 ‘층·향 등급’ 전면공개 없던 일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공동주택 층·향 등급 등 산정정보 공개 

확대를 발표(’23.10.)한 바 있습니다.

 ㅇ 이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의 층·향 등급 공개를 통해 공시

가격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.

□ 다만, 발표 이후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개

형식, 공개방법, 공개대상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, 

 ㅇ 개별 공동주택의 층·향 등급을 제한없이 전면 공개할 경우 낙인효과로 

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,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어 

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하여 공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

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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